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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완도 해역과 기장해역의 해조류(미역, 다시마, 김) 생산량과 해양수질과의 상호관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즉, 연안해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연간 생산량이 해양수질인자중 어떠한 항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로서 향후 외해 해조류 양식시설 설치에 따른 해조류 생산량 극대화에 기여하는 

해양수질의 항목과 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재 료  및  방 법 : 본 연구에 사용된 해조류 생산량은 완도군과 기장군의 통계연보에 제시된 수산물 생산량으로서 완도

해역의 경우 완도군 전체(1995-2009년)와 금일읍(2007-2009년)의 자료를, 기장군은 기장군 전체 자료(1997-2009

년)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양수질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해양관측망 자료를 해역별 생산량 자료에 해당하는 

년도에 대해서 수온, 염분, pH, DO, COD, SS, TN, TP의 7개 수질항목을 사용하였다. 해석과정에서 수질항목과 생산

량의 비교는 해조류의 성장시간인 2월과 11월의 수질자료와 생산량을 비교하였다.

결 과  및  요 약 : 두 해역의 해조류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2009년의 경우 기장군의 경우 33,698ton이며, 완도군의 경

우 204,000ton으로 기장군의 약 5배이다. 최근 기장군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완도군 해조류 생산량과 완도해역 해양수질자료(정점4)의 

2월과 11월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는 2월, ○는 11월로서 수온의 경우 2월 수온이 높으면 생산량도 높고, 11

월이 높으면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2월의 경우 수온, COD 증가시 생산량도 증가하고 염

분, SS가 증가하면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pH, DO는 큰 영향이 없고, TN과 TP의 경우 그 수치가 증가할 

수 록 생산량은 모두 감소하였다. 11월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이나 수온, 염분, pH, COD, SS 등에서 그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1] 완도군 해조류 생산량과 해양수질인자간의 상호관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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